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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추석 성수품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할 계획
 -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보은군 소재 사과 농가 및 과수 거점 산지유통

센터 찾아 사과 수확‧선별‧출하 상황 점검 및 현장 관계자 격려
 - 15개 성수품을 평시 대비 1.6배 확대 공급 및 역대 최대 500억원 규모 할인지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9월 22일(월) 오후, 충북 

보은군 삼승면 소재 충북원예농협 과수 거점 산지유통센터(APC)를 찾아 

추석 성수기용 사과 선별‧출하 현장을 격려하고, 사과 재배농가를 찾아 생육 

상황을 점검하였다.

  이번 방문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사과, 배 등 주요 과일 산지의 수확‧선별

‧출하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충북원예농협 과수 거점 APC를 찾은 송미령 장관은 추석 성수기용 사과 

선별‧포장 작업 현장을 살펴보며 “안정적인 추석 성수품 공급을 위해 15개 

성수품* 공급량을 추석 3주 전부터 평시 대비 1.6배(158천톤) 확대 공급

하고 있다.”라고 하며, “역대 최대 규모 농축산물 정부 할인지원(500억원)과 

함께 생산자단체, 유통업체 등과 연계해 할인행사를 추진하며 추석 성수기 

소비자 체감 가격 인하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과, 배, 단감, 배추, 무, 양파, 마늘, 감자, 애호박,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밤, 대추

  이날 현장을 안내한 박철선 한국과수농협연합회장은 “늦은 추석에 맞춘 

농가 출하 의향도 높고, 추석 품종인 홍로 외 아리수, 양광 등 다른 품종의 

출하량도 증가하면서 추석 성수기 사과 공급량은 충분하다.”라고 말하며, 

“추석 성수기 사과‧배 등 주요 과일을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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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미령 장관은 이날 APC 방문에 앞서 사과 재배농가를 방문하여 생육 

상황을 살피고, 해당 농가와 참석한 지자체, 농협 등 관계자들에게 과일 

성수기를 맞아 출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막바지 생육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길 당부하였다.

  농식품부는 현재까지 사과, 배를 포함한 주요 과일의 출하량이 증가하고 

있어 도매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추석 성수기 공급량 또한 충분할 것

으로 예상하고 있는 만큼 수확 시까지 생육관리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추석 

성수품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사과(홍로) 도매가격

    - 추석 D-3주 기준 : (평년) 50,819원/10kg, (‘24) 72,611 → (’25) 59,266원(평년比 16.6%↑, 전년比 18.4%↓)

    - 최근 도매가격 : (8.하) 75,735/10kg → (9.상) 66,964 → (9.중) 60,946(전순比 9.0%↓)

  또한, 농식품부는 추석 성수기를 대비해 중소과 중심의 과일 실속선물세트 

공급을 전년보다 확대(2024년 10만개 → 2025년 15만개)하고, 제수용 사과‧배 

3개 들이 소포장 팩(10만개)도 같이 공급하여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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